
GIST아카데미, 조천호 前 기상과학원장 초청
‘기후위기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조찬포럼

- 5월 28일(화) 조천호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 초청해 5월 조찬포럼 개최… ‘기후 
변화’에 따른 현재의 위기를 인식하고 미래세대 위한 전환 강조

▲ 28일(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초청해 GIST아카데미 5월 조찬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5월 28일(화) 오룡관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 변화와 지구환경 위기를 연구해 온 조

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초청해 5월 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실장, 예보연구실장을 거쳐 국립기상과학원의 초대 원장

을 역임한 조천호 전 원장은 기상 분야에서 30년 간 일해온 기후전문가이자 대기

과학자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탄소 추적 시스템을 대한

민국 국립기상과학원에 처음으로 도입한 탄소 추적 시스템의 국내외 권위자이기도 

하다.

조 전 원장은 이날 ‘기후위기에서 담대한 전환으로’를 주제로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세대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며, 이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방법을 제시했다.

“지구는 지구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한 조 전 원장은 인류 문

명을 발전시킨 화석 연료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불과 백여 년 동안에 지구 

온도 1℃를 변화시킨 화석 연료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기후 변화 대전환의 시기에 

화석 연료 사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과 위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보다 경제위기가 먼저 앞설 것”이라

며, “기술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더 효율적인 에너지 대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성

을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GIST아카데미는 GIST의 비학위과정으로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2010년 

개원)를 운영하고 있으며, 3 ‧ 5 ‧ 6 ‧ 9 ‧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아카데미 동문 및 지

역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청하는 ‘GIST아카데미 조찬포

럼’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역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오는 9월 동부권(여수, 순천, 광양) GTMBA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여 최신 과학기술과 글로벌 경영학 이슈 등을 주제로 순천

시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